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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가스포츠에 참여중인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자기효능감, 우울감, 자아통합감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최근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차원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변인들
의 인과관계를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기관에서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노인 427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변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등을 추정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TLI,
CFI, RMSEA를 참고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연구모형의 적합도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였다. 연구가설 검증결과 첫
째, 설문지에 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결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우울감, 자아통합감 변인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지된 신체능력은 우울감, 현재생활만족, 지혜로운 삶, 생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은 현재생활만족, 생에 대한 태도에는 긍정적인, 지나온 삶 수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감은 현재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는 노인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우울감, 자아통합감의 통합적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physic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ego-integrity among the elderly (60 years and older) currently participating in leisure sports.  In addition, since
the variables affecting ego integrity are presented in a multidimensional manner,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cause and effect of the variables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To achieve this objective, 427 senior citizens 
attending the leisure sports program of a seniors center were assigned as the research subjects.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erformed in the stud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for 
each variable, an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were estimated. The model fit is based on TLI, CFI, and RMSEA,
and both the fit of the measurement model and the fit of the research model satisfy the criter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all the 
variables of physic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ego-integrity were suitable. Second, the perceived physical ability
had positive effects on depression, current life satisfaction, wise life, and attitude toward life, whereas the physical
self-expression confidence had positive effects on current life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life, but negative effects
on acceptance of the past life. Lastly, depression had negative effects on current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lderly identified the integrated relationship of physical self - efficacy, depression, and self-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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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출산 문제

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이다. 그 중 고령화 문
제는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정부나 관

계기관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1]. 
또한 현대사회의 노인들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변동에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세대로서 고독감, 소외감, 우울감
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2]. 
최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는 기존의 사회

적인 균형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구조적인 문

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노인을 포함한 모든 인구에
게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3]. 
우리사회에 현존하는 노인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노인부양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의 노인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고, 나아가 노인들이 신
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
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4]. 
한편 그동안 노인문제 해결은 본능적 추구로서 삶의 

질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여가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

면에서 접근되어왔다[5]. 이와 관련하여 노년사회학자들
은 노인의 생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성공적 노화 이론

을 검증하고 이들 삶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 운동의 관계

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왔다[6,7].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노인에게 있어 신체활동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
년층의 상당수가 여가 인지를 못해서 혹은 몸이 불편해

서 특별한 여가활동을 하지 않은 채 무료하게 생활하는 

실정이다. 
비활동적인 생활습관은 신체능력 쇠퇴를 가속화 시키

는데, 이러한 신체적 능력 감소는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하여 우울증을 야기하고 자아통합감을 감소시킨다고 알

려져 있다[8]. 자아통합감은 생의 주기별 발달이론 관점
에서 매우 중요한데, Erikson [9]은 노년기에 반드시 성
취해야할 발달과업으로 자아통합감을 제시하였다. 즉 자
아통합감은 자신의 지나온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 동안 

이룩한 일에 대한 만족과 인생을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

하며[10], 최근 노년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심리적 
변인이다. 자아통합감이 잘 성취되면 노년기에 대한 성

공적인 적응과 심리적 안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
만 자아통합감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절망감, 삶의 질 저
하, 우울 등 개인의 안녕감을 크게 저하시키거나 위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11]. 
최근 선행연구들 결과에서 노인들의 자아통합감 영향

요인은 다차원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일상활동 수준
이나 신체적 자기효능감 같은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우울과 같은 심리적 차원의 요인들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12,13]. 그 중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신체
적 과제와 관련한 개인의 지각된 능력 수준을 의미하며 

개인의 건강이나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알려져 있으며[14]자아통합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13]. 다음으로 노인들에게 있어 우울은 
매우 흔한 심리적 질환이며, 이는 노년기 발달과업인 자
아통합감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이상의 내용
을 종합해보면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우울감은 노인들의 

자아통합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로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최근 신체적 자기효능감, 우울, 자아통합감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를 고찰해보면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우울의 관계, 우울
과 자아통합감의 관계 등 단순인과관계에만 치중되어 있

으며, 전체적인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하는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인들을 대상
으로 하여 신체적 자기효능감, 우울과 자아통합감의 구
조적 관계를 규명하며,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등의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은 노인
들의 자아통합감 향상을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자기효능감, 우울감 및 자아통합감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연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스포츠에 참여중인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며 성별 간 차이를 분석한다. 
들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적합도를 확인한다.
셋째,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우울감의 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우울감과 자아통합감의 관계를 확인한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3호, 2017

410

다섯째,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자아통합감의 관계를 
확인한다. 
여섯째, 신체적 자기효능감, 우울감, 자아통합감의 관

계에 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추정하며 모형
적합도를 활용해 최종 연구모형을 선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중이며 여가
스포츠(실버에어로빅, 탁구, 요가, 헬스, 사교댄스, 민속
무용, 배드민턴 등)에 참여 중인 만 60세 이상 노인이다. 
표본 추출을 위해 집락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
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노인복지관과 주민센터, 문화의 집 등을 전수조사한 뒤 
난수표를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된 기
관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또한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노인으로 한
정하였다. 이상치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자료를 제
외하고 총 247명을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조사도구

2.2.1 신체적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Ryckman등[15]이 개발하
였으며 민왕식 등[16]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된 신체능력 5문항, 신
체적 자기표현 자신감 8문항 등으로 되어있다. 구체적인 
개별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반사능력이 뛰어나다(q1), 
나는 신체적 움직임이 민첩하다(q2), 나는 체력이 좋은 
편이다(q3), 나는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q4), 나는 
체력 테스트를 받을 때 자신이 없다(q5) , 나는 또래들보
다 운동을 잘하는 편이다(q6), 나는 힘이 센 편이다(q7), 
나는 스포츠에 자신이 있다(q8), 나는 몸이 건강하기 때
문에 활동적인 운동을 잘하는 편이다(q9), 나는 민첩하
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활동적인 것을 잘한다(q10), 
나는 근육이 없는 편이다(q11), 나의 몸에 대해 사람들
이 좋다고 한다(q1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
은 5점 Likert scale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그렇다, 그렇
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으로 구분하였다. 

2.2.2 우울감 

우울감 척도는 기백석 등[17]이 개발한 척도를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단일요인이며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개별 문항을 살펴보면 귀하는 활동과 흥미가 많이 저하

되었습니까?(q1-1), 귀하는 가끔 낙담하고 우울하다고 
느낍니까?(q1-2), 귀하는 자주 사소한 일에 마음의 동요
를 느낍니까?(q1-3), 귀하는 평소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
십니까?(q1-4), 귀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맑은 정신으로 
지냅니까?(q1-5), 귀하는 지금 자신의 인생이 매우 가치
가 없다고 느낍니까?(q1-6), 귀하는 인생이 매우 흥미롭
다고 느낍니까?(q1-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
은 5점 Likert scale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그렇다, 그렇
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으로 구분하였다. 

2.2.3 자아통합감

자아통합감은 박형규[18]가 사용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생활만족 4
문항, 지나온 삶 수용 4문항, 지혜로운 삶 2문항, 생에 
대한 태도 2문항 등으로 되어있다. 구체적인 개별 문항
을 살펴보면 나는 지금의 나 자신에 만족한다(q2-1), 이 
세상에서 못다한 일이 많아 한스럽다(q2-2), 나는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q2-3), 인생은 의미가 있
고 살 가치가 있는 것이다(q2-4), 나는 일생동안 최선을 
다했다(q2-5), 지나온 평생을 돌이켜볼 때 내 인생은 대
체로 만족스럽다(q2-6), 늙는다는 것은 무기력하고 쓸모
없어지는 것이다(q2-7), 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마음
에 든다(q2-8), 노인의 지혜나 경험은 젊은이들에게 도
움이 된다(q2-9),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나에게는 매
우 보람을 준다(q2-10), 나는 일상생활에 강한 쾌감을 느
낀다(q2-11), 나는 매사에 항상 자신감이 생긴다(q2-1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은 5점 Likert scale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등으로 구분하였다

 
2.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조사된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
을 적용하였으며, 회전방식은 사각회전의 하나인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식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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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analysis of Ego Integrity
Question no.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q2-1 .867 -.005 .092 .097
q2-2 .618 .157 -.202 -.069
q2-3 .610 -.230 .029 -.108
q2-4 .397 -.153 -.188 -.288
q2-10 .050 .649 .309 .035
q2-9 -.099 .637 .229 -.083
q2-11 .046 .556 -.099 -.043
q2-12 -.102 .547 .019 .062
q2-8 .045 .017 .759 -.129
q2-7 -.087 .056 .579 .084
q2-5 .214 -.154 -.002 -.563
q2-6 -.075 .082 .043 -.536

ESSL 3.530 1.257 .668 .423
RSSL 2.724 2.311 1.966 1.198
% of variance 29.416 10.472 5.566 3.522
% of cumulative 29.416 39.888 45.453 48.975

Cronbach's α .784 .692 .693 .642
ESSL-Extraction Sum of Squared Loading
RSSL-Rotation Sum of Squared Loading 

분석은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2.3.1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탐색적 요인분석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우

선 KMO(Kaiser Meyer Olkin)은 .845로 나타났으며 구
형성 검정 결과는 x2=964.333***, df=66 등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추출제곱합 기준 1이상의 요인 2개가 추출
되었으며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

과 인지된 신체능력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분석 결과는 
신체 자기표현자신감(Factor1) .871, 인지된 신체능력
(Factor2) .746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Factor analysis of Physical Self-efficacy
Question no. Factor1 Factor2

q3 -.122 .561
q2 .035 .709
q1 .055 .663
q5 .015 .519
q4 -.056 .571
q6 .710 -.017
q7 .836 .058
q11 .773 -.117
q9 .699 -.019
q10 .682 -.049
q8 .611 -.027
q12 .564 .070

ESSL 4.205 1.239
RSSL 3.939 2.666

% of variance 35.045 10.325
% of cumulative 35.045 45.370

Cronbach's α .871 .746
ESSL-Extraction Sum of Squared Loading
RSSL-Rotation Sum of Squared Loading 

2.3.2 우울감의 탐색적 요인분석 

우울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우선 KMO(Kaiser 
Meyer Olkin)은 .875로 나타났으며 구형성 검정 결과는 
x2=629.945***, df=21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추출
제곱합 기준 1이상의 요인 1개가 추출되었다. 신뢰도분
석 결과 .858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Factor analysis of Dpression
Question no. Factor1

q1-1 .642
q1-2 .609
q1-3 .776
q1-4 .819
q1-5 .669
q1-6 .623
q1-7 .649
ESSL 3.316
RSSL -

% of variance 47.369
% of cumulative 47.369

Cronbach's α .858
ESSL-Extraction Sum of Squared Loading
RSSL-Rotation Sum of Squared Loading

2.3.3 자아통합감의 탐색적 요인분석

자아통합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우선 

KMO(Kaiser Meyer Olkin)은 .798로 나타났으며 구형
성 검정 결과는 x2=731.437***, df=66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추출제곱합 기준 1이상의 요인 4개가 추출되
었으며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현재생활만족, 지나온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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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 
Categories Male(n=85) Female(n=162)  x2/Fisher's Exact Test

age 

≦60-<65 6(14.6%) 35(85.4%)

x2=25.275***, df=3
/Fisher's Exact Test=25.054***

≦65-<60 14(26.9%) 38(73.1%)
≦70-<75 12(23.1%) 40(76.9%)
≦75 53(52.0%) 49(48.0%)

educational 
background

none 0(.0%) 4(100%)

x2=25.930***, df=5
/Fisher's Exact Test=24.171***

elementary school 3(37.5%) 5(62.5%)
middle school 8(22.9%) 27(77.1%)
high school 27(28.4%) 68(71.6%)
university 30(35.7%) 54(64.3%)

university higher 17(81.0%) 4(19.0%)

job
status

yes 11(50.0%) 11(50.0%) x2=2.600, df=1
/Fisher's Exact Test=not estimateno 74(32.9%) 147(67.1%)

income

earned income 3(20.0%) 12(80.0%)

x2=14.281**, df=4
/Fisher's Exact Test=14.141**

received from child 5(14.3%) 30(85.7%
pension and deposit 52(38.2%) 84(61.8%)
government subsidy 8(66.7%) 4(33.3%)

et cetera 14(31.8%) 30(68.2%)
*** p<.000, ** p<.01

수용, 지혜로운 삶, 생에 대한 태도 등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분석 결과는 현재생활만족(Factor1) .784, 지나온 
삶 수용(Factor2) .692, 지혜로운 삶(Factor3) .693, 생에 
대한 태도(Factor4) .642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
용은 Table 3과 같다.

2.4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설문지는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
호화 하였으며, AMO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상치 및 결측값
은 평균대체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x2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를 판

단할 수 있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

다. 모형 적합도는 x2값 이외에 TLI, CFI, RMSEA값 등
을 참고하였으며, TLI와 CFI는 .9이상, RMSEA는 .08미
만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넷째,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간접효과 추정을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3. 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결과 전체 남성은 85명(34.41%), 여성은 162명
(65.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x2 차이 검정 결

과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Table 4와 같다. 

3.2 측정모형분석

요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초기모형 적합도

는 x2=146.322***, df=53, TLI=.888, CFI=.910, RMSEA=.085 
이었다. 반면 q10을 제거한 뒤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x2=96.937***, df=43, TLI=.921, CFI=.938, RMSEA=.0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감의 초기모형 적합도는 44.471***, 

df=14, TLI=.927, CFI=.951, RMSEA=.094이었다. 모형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q1_7을 제거하였으며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x2=6.038, df=9, TLI=1.010, CFI=1.000, 
RMSEA=.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통합
감의 경우 초기모형 적합도는 x2=99.339***, df=49, 
TLI=.892, CFI=.919, RMSEA=.065 이었다. 모형 적합
도 상승을 위해 q2_2, q2_11, q2_12를 제거하였으며 최
종모형의 적합도는 x2=48.367***, df=22, TLI=.911, 
CFI=.946, RMSEA=.070로 나타났다.



여가스포츠 참여노인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우울감 및 자아통합감의 구조적 관계

413

Table 5. Measurement Model analysis
Variable Sub-factor Question no. Unstandardized B(S.E.) Standardized β

Physical Self-Efficacy

Physical 
expression 
confidence

q3 1.000 .661
q2 .923***(.121) .636
q1 .776***(.108 .586
q5 .602***(.093) .514
q4 .920***(.120) .644

Perceived 
physical ability

q6 1.000 .744
q7 .904***(.076) .788
q11 .917***(.074) .831
q9 .811***(.075) .717

q10† - -
q8 .576***(.069) .558
q12 .611***(.082) .499

First model fit x2=146.322***, df=53, TLI=.888, CFI=.910, RMSEA=.085
Final model fit x2=96.937***,, df=43, TLI=.921, CFI=.938, RMSEA=.071

depression depression

q1_1 1.000 .628
q1_2 .981***(.121) .620
q1_3 1.175***(.122) .788
q1_4 1.335***(.134) .831
q1_5 .922***(.110) .649
q1_6 1.011***(.134) .569

q1_7† - -
First model fit x2=44.471***, df=14, TLI=.927, CFI=.951, RMSEA=.094
Final model fit x2=6.038***, df=9, TLI=1.010, CFI=1.000, RMSEA=.000

Ego Integrity

Current life 
satisfaction

q2_1 1.000 .651
q2_2† - -
q2_3 1.098***(.127) .759
q2_4 1.052***(.127) .692

Acceptance of 
past life

q2_10 1.000 .812
q2_9 .968***(.118) .721

q2_11† - -
q2_12† - -

wise life
q2_8 1.000 .584
q2_7 .912***(.180) .552

Attitude toward 
life 

q2_5 3.697***(1.098) .997
q2_6 1.000 .211

First model fit x2=99.339***, df=49, TLI=.892, CFI=.919, RMSEA=.065
Final model fit x2=48.367***, df=22, TLI=.911, CFI=.946, RMSEA=.070

*** p<.001, ** p<.01, 
† Removed question

3.3 가설검증

가설검증에 앞서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초기모형의 적합도는 x2=646.9497***, df=284, TLI=.825, 
CFI=.847, RMSEA=.0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향
상을 위해 모형 수정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경로가 삭제

되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우울감,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지혜로운 삶, 인지된 신체능력
→지나온 삶 수용, 우울감→지나온 삶 수용, 우울감→지

혜로운 삶, 우울감→생에 대한 태도 등의 경로가 삭제되

었으며 일부 오차항 공분선 설정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모형 적합도는 x2=279.450***, df=154, TLI=.901, 
CFI=.920, RMSEA=.058으로 향상되었으며 적합기준을 

만족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인지된 신체능력은 우울감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비표준화 B=.309***, 
S.E.=.051), 우울감은 현재생활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표준화 B=-.537***, S.E.=.134). 
다음으로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은 현재생활만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비표준화 B=1.876***, S.E.=.523), 
생에대한 태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비표준화 B=3.347**, S.E.=1.092). 반면 지나온 
삶 수용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B=-.654***, S.E.=.130).
또한 인지된 신체능력은 현재생활만족에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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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hypothesis test

Path Direct Effect
Unstandardized B(S.E.)

Indirect Effect
Unstandardized B(S.E.)

Total Effect
Unstandardized B(S.E.)

Perceived physical ability→Depression .309***(.051) 0 .309***(.051)
Depression→Current life satisfaction -.537***(.134) 0 -.537***(.134)

Physical expression confidence→Current life satisfaction 1.876***(.523) 0 1.876***(.523)
Physical expression confidence→Attitude toward life 3.347**(1.092) 0 3.347**(1.092)
Perceived physical ability→Current life satisfaction .866**(.269) -.166**(.059) .700*(.348)

Perceived physical ability→wise life .272***(.059) 0 .272***(.059)
Perceived physical ability→Attitude toward life 1.484**(.553) 0 1.484**(.553)

Physical expression confidence→Acceptance of past life -.654***(.130) 0 -.654***(.130)
* p<.05, ** p<.01, *** p<.001

Fig. 1. Result 
1) The path coefficients in the figure represent th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and the standard error is given 
in ( ). 2) Covariance of exogenous variables, observation variables, measurement error and structural error are 
omitted. 3) Modified the model to improve additional fitness. Amos program's Specification Search option was 
used and AIC and BIC values were used to select the model.

영향을 미치며(비표준화 B=.866**, S.E.=.269), 지혜로
운 삶(비표준화 B=.272***, S.E.=.059)과 생에 대한 태
도(비표준화 B=1.484**, S.E.=.553)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신체능력과 현재생활 만족의 관계에서 우울감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비표준화 B=-.166**, S.E.=.059).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6, Fig 1과 같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우울감 및 자아통합감의 구조적 관계를 검

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의 일반적 특성에서 75세 이상의 대상자

가 남성 53명(52.0%)과 여성 49명(48.0%)이 가장 많았
으며, 학력에서는 남성이 대졸 30명(35.7%), 여성은 고
졸 68명(71.6%)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소득에서는 연금 
및 예금으로 남성 52명(38.2%), 여성 84명(6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노

인복지관과 주민센터, 문화의 집 등을 이용하는 대상으
로 노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어 연령과 학력, 
그리고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모형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인지된 신체능력은 우울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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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남들보다 운동도 잘하고 스포츠에 자신 있다고 

느끼는 신념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 참가정도는 사회적 
지지, 우울감, 죽음불안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은
주[19]와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은 사회적지지 이외에
도 우울감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이은석[20]의 연구결
과와 맥락을 함께한다. 즉 신체적인 노화와 심리적 소외
감이 증가하는 노년기의 스포츠활동은 심리적 안정을 찾

고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우울감은 자아통합감의 하위요인인 현재생활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과 친

밀감도 낮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성옥 등[21]의 연구에서도 생활만족도가 낮
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

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즉 노년기의 심리적 변
수인 우울감은 노인 관련 전 분야에 걸쳐 극복해야 할 

심각한 부정적 정서로,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서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자신감과 정체성

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방법 즉 신체활동을 통하여 생활

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신체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인 신체적 자기

표현 자신감은 자아통합감의 하위요인인 현재생활만족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에 대한 태도에도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나온 삶 수
용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된 신체능력은 현재생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혜로운 삶과 생에 대한 태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
의 체력이나 움직임의 민첩함, 반사능력인 신체적 표현
활동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자신이나 타인과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또한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노
인의 지혜나 경험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유석

[2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은 노인이 부담이 된다는 인
식이 매우 낮게 나타나 노인들과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이 세대 차이의 벽을 느끼고 있으
며, 젊은 층과의 교류기회부족에서 오는 원인으로 소통
의 기회와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이 
힘도 세며 운동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인지된 신체능력 

또한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이 높다는 것이다. 남영희
와 김종철[23]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통합
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계곤과 설진배[24]은 스포츠 여가활동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참여자의 생활만족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노인들의 신체적 활동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건강

하다는 내용으로 대인관계 또한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르는 삶에 대한 만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또한 노년기의 삶의 만족을 높
이는 방법으로 건강한 신체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인 인지된 신체능력과 자

아통합감의 하위요인인 현재생활 만족의 관계에서 우울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적인 효과가 나타났
다. 이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지하며 삶에 대한 만족도
가 높아질수록 우울감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
을 대상으로 한 남연희와 김종철[23]의 연구에서도 우울
감이 자아통합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들의 자아통합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울감

을 감소할 수 있는 내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5.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학술적 측면이나 실무적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우선 기존 연
구에서 타당화된 변인(신체적 자기효능감, 우울감, 자아
통합감)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
며, 모형 적합도를 통해 적합한 연구모형을 구축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술적, 실
무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다음의 내용을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사용된 측정변인이 타 학문 및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이므로 한국노인의 특성에 맞는 척도가 개발되어 더

욱 정확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희망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47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

지만 서울, 경기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표본 수를 증가 하거나 전국으로 확대하여 조사

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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